
       

“행복선언5 : 긍휼히 여기는 자”
(마태복음 5:7)

■ 들어가는 말 
   최근에 누군가와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까? 그 이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? 

■ 말씀 속으로 – 들어가 봅시다. (마 5:7) 
   7.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.

1.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?

=>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.

2.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?

=> “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.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.”

   (새번역)

3.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

=> ‘긍휼히 여긴다’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형용사입니다. ‘긍휼’은 

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. 측은함과 

행동이 함께 있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. 

4. 왜 예수님은 성공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남을 긍휼히  

  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? 

=> 인간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. 세상살이에서 

필요한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심입니다. 다른 사람의 말이나 

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본질을 꿰뚫을 때 

   진정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이를 두고 복이 

있다고 하셨습니다.

5.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빠져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

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역 안에서 나누어 봅시다. 

=>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

나눕니다.

■ 기 도
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

내가,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합니다. 단지 

어렵고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손해를 끼치고 

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 아멘.

초 청 합 니 다 
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 
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, 
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,
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,
 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것을 
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 
 예수 그리스도!
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
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. 
 “온양삼일교회”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
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(신앙)의 이야기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
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

오늘의 복음 


